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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동향조사 포괄범위 확대 관련 Q&A
 

 □ 가계동향조사 포괄범위 확대 관련하여 자료를 첨부하오니,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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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가계동향조사의 공표 포괄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□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하여 포괄성과 

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.

 ㅇ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

30%를 초과했습니다.

   -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부처, 국회, 학계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

포함하는 등 포괄범위 확대에 대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.

 ㅇ 이에 ’21년 1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부터 2인이상 비농림어가 

기준에서 1인 포함* 전체 가구로 포괄범위를 확대했습니다.

   - 이를 통해 조사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, 정책 수립 기초

자료로서의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    * 보도자료는 2인이상으로 공표했지만, ’06년 자료부터 마이크로데이터(MDIS)를 

통해 1인이상 전체가구 데이터를 제공해 오고 있음 

□ 아울러 소득 5분위 배율 작성 시 OECD 최신 권고사항(Wave7)을 적용하여 

통계작성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  ※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는 2017년부터 Wave7을 적용

 ⇒ 공표 포괄범위 확대와 분배지표 작성기준 변경은 국가통계위원회의 

권고에 따라 ’21년 1/4분기 결과 공표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

언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습니다.

<참고> 추진 경과

 □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결과(안) 국통위 보고 : ’20.4.20.

  ㅇ 1인 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 통계는 국가통계위원회(’19.8., ’19.12.) 

권고에 따라 ’21년부터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

 □ 외부 유관기관 및 통계전문가 의견 수렴 : ’21.3.29.∼4.9.

 □ 내부 전문가 의견 수렴 : ’21.4.14.

 □ 가계동향조사 포괄범위 확대 공표 계획(안) 국통위 보고 : ’21.4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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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2021년 1/4분기 공표부터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 󰊱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결과를 공표합니다.

  ㅇ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부터의 

자료에 대하여 1인이상* 통계표를 소급 작성‧제공합니다.

    * ’19년 통합조사부터는 1인이상 농림어가 포함 전체가구

  ㅇ 기존 자료 이용자를 위해 2인이상 비농림어가 대상 통계표도 

계속 제공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[Q&A 5번 참고]

<표1> 가계동향조사 주요 내용 비교

∼2016년1)

2017∼2018년 2019∼2020년 2021년∼

소득ⓐ 지출
소득ⓐ

(19년만 실시)

소득ⓑ,  지출

통합조사(’19∼)

좌동

조사대상
일반가구

(농림어가 제외)

일반가구

(농림어가 제외)

일반가구

(농림어가 포함)

일반가구

(농림어가 제외)

일반가구

(농림어가 포함)

표본설계 다목적 표본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

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
가계부+ 

면접조사표
면접조사표 가계부

응답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36개월 12개월(6-6-6)

작성주기 분기(연간) 분기 연간 분기
분기(소득, 지출)

연간(지출)2)

공표범위
2인이상

비농림어가

2인이상

비농림어가

1인이상

(농림어가 포함)

2인이상

비농림어가

2인이상

비농림어가

1인이상

(농림어가 포함)

주: 1) 2006년이후 1인가구 조사대상에 포함

   2) 공표범위: 전체가구(1인 및 농림어가 포함)

 󰊲 OECD 7차 계정Wave7에 맞게 소득분배지표 작성 기준을 변경합니다.

  ㅇ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산출* 시 

사적이전수입(+)과 함께 사적이전지출(-)도 반영합니다.

     * (처분가능소득) 시장소득 – 비소비지출

(Wave6 시장소득)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사적이전소득

(Wave7 시장소득)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사적이전소득 - 사적이전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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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의 영향은 어떤가요?

 󰊱 가구주연령, 가구구분 등 가구특성 면에서 살펴보면,

  ㅇ (가구주연령)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가구주 39세 이하, 60세 이상 

가구 비중은 확대되며, 가구주 40대, 50대 가구 비중은 축소됩니다.

  ㅇ (가구구분)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근로자 가구주 비중이 낮아지고, 

자영자와 무직 가구주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.

<그림1> 가구특성 현황(’20.4/4분기 기준)

가구주연령 가구구분

 󰊲 시계열 추이를 비교해 보면,

  ㅇ ’16년 이후 증감률(전년동기비)은, 1인이상과 2인이상(비농림어가)의 수준 

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납니다.

<그림2> 증감률 시계열 비교(’16.1/4∼’20.4/4)*

소득 소비지출**

  * 2020년 이후 1인이상 증감률은 농림어가 포함

 ** 2017∼2018년 가계동향조사(지출부문) 소비지출은 연간 단위로 실시되어 분기별 

증감률 부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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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소득 5분위 배율의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요?

  󰊱 공표 포괄범위 확대(2인이상→1인이상) 영향으로,

  ㅇ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인이상 비농림어가의 수준보다 

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수준이 높습니다.

    - 1인 가구는 고령층과 무직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*으로 보임

     * 1인 가구 내 60세 이상 비중33.7%(‘20.4/4.), 무직가구29.8%(‘20.4/4.) 등이 요인으로 작용

<그림3>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비교(Wave6)

변경 전(2인이상 비농림어가) 변경 후(1인이상 농림어가 포함)

 󰊲 작성기준 변경(wave6→wave7) 영향으로,

  ㅇ 사적이전지출(-)을 반영하지 않은 Wave6 기준 지표에 비해 이를 

반영한 Wave7 기준 지표는 5분위 배율 수준이 높습니다.

    - 소득 1분위의 소득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중이 소득 5분위보다 

전반적으로 커서 소득 5분위 배율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

<그림4> 포괄범위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

변경 전(Wave6) 변경 후(Wave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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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기존 2인이상 통계표 이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2인이상 통계표를 

이용할 수 있나요?

□ 기존 2인이상비농림어가 통계표 이용자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

향후에도 2인이상 비농림어가 통계표를 작성‧제공합니다.

 ㅇ (1인이상) ’19년 이후통합조사는 농림어가를 포함하여 표❶로 제공하고, 

’16년 이전과 ‘17∼’19년소득부문은 비농림어가 기준 표❸으로 소급 작성

  ※ 개편된 가계동향조사(2019년∼)부터 조사 대상에 농림어가를 포함

 ㅇ (2인이상) 기존 2인이상 비농림어가 기준 표❷ 지속 제공

<그림5> KOSIS 화면 구성

❷

❸

❶

  ※ 표❶~표❸은 구분을 위해 편의상 부여한 것임


